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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시 중단된 자들에게 위로의 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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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찌 내 말씀을 받았다 한 즉 좋을 수만 있을꼬.

몸부림의 조건이 더욱 필요하고 나를 뚫은 만큼 

사탄이 더 틈을 노리니 어찌 그 고통 없을 수 있으랴.

그래. 내 말씀 받은 자 많고 많았으나 

힘들어 포기한 자도 있고, 

변질된 자도 있으며,

자신을 깎아 만들어 나를 드러내는 자도 있고,

사탄에게 당하여 힘들어 하는 자도 있구나.

내 어찌 그들을 버렸다 할 수 있겠느냐,

허나 사탄 이놈들은 그리 입방정을 떨지.

내가 버렸다 입방정을 떨지.

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

너희는 나를 위로한 자들이고, 

나의 마음을 알아준 나의 심정들 아니겠느냐.

그러나 사랑이 흔들려 힘들어 하는 자도 있고,

내가 그에게 가서 말하였지만 삶에 조건이 안 되어 

사탄의 밥이 된 자 있어 난 너무 아프구나. 

나에게 가까이 온 만큼 수고와 노력하는 자 있어

기쁘기도 하다만은.

계시 중단되어 죽으려 하는 자도 있고 

죽고 싶어 하는 자도 있으며 

혼란스러워 두려워하는 자도 있구나.

내 사랑과 믿음에 금이 가려 하는 자도 있는구나.

내 어찌 너희를 사랑치 않을 수 있겠느냐.

너희는 그야 말로 내게 특별한 자들이 아니냐?

내 말씀을 어찌 아무에게 줄 수 있었겠느냐.

때가 되었고, 너희는 심정의 조건이 되었기에

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.

그러니 특별한 사랑이지 않느냐.

나는 두렵기도 하였고, 

너에게 다가가 말하고 알아주니 기쁘기도 하였다. 

혹여나 너와 내가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

사탄에게 조건 잡혀 내가 다가가도 네가 느끼지 못할 때

네가 혼란스럽고 두려워 할 것을 알았기에

난 너희에게 다가가는 이 발자국이 무겁고 무겁기도 하였

다.

중단되었다고 어찌 너 사랑치 않을 수 있으랴.

더 너에게 다가가 너에 대한 말만 하며 

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?

어찌 하염없이 내게 눈물만 흘리며 슬퍼 애통하느냐?

내 말씀 중하다. 너무나도 중하다.

허나 너와 내 사랑이 더 중하다.

기질 있다. 중단된 자들. 너희는 그래도 기질이 있다.

나에게 목숨 걸 기질도 있고, 

나만을 향한 그 사랑도 너무 아름답다.

그 기질로 포기치 말며 내 사랑 전해 듣고 

그 심정 받은 만큼 다시 일어나 너와 다르게 

내 사랑 느끼지 못한다 일컫는 자에게 가 도와주어라.

내 너보다 네 마음 잘 안다.

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?

스승에게 중단하라는 말로 

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의 아픔 겪은 너 

누구보다 내가 안다.

너희 스승도 그 누구보다 그 심정 잘 안다.

너희 스승이 어찌 너희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랴

그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. 

내 음성이 없고 내 말이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

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줄 것이다.

허나 중단하라 말한 것은 바로 

너 하나 걱정되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.

네 생각과 주관으로 인해 내 말이 가리면 그것이 

너에게 죄가 되지 않겠느냐?

너는 혼란스러워질 터이고 

나와 네 말을 구분치 못할 것이 아니냐.

그 끝에는 네가 내 모든 생각을 판단하고 

내가 일컫지 않은 내 말을 하며 나인 척할까

그렇게 사탄이 틈타는 것이니

결국 너 걱정하여 나와 의논해 중단하라 하였다.

많은 사람들 너 보며 눈짓한다 하나

너와 내 관계가 중하지 사람의 눈짓이 중하겠느냐.

중단되었다고 낙심할 것 없고, 

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 음성 들었다 해도 좌절할 거 없

다.

그리하여 신앙 파선 할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.

기질 있는 너희가 내말을 받았었으니 

내게 인정받은 그 기질로 그 심정으로 

많은 자 품어주고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?

울지 마라. 울지마.

내게서 멀어졌다 생각하지 말고

벼랑 끝으로 떨어지지도 말아라.

나 너와 함께한다.

정녕코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,

더욱 너를 애타게 보며 기도한다.

스승과 함께 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.

알고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.

내 말씀 받기 이리 힘든 것을

스승에게 더욱 고마워하며 

더 그 심정 깨닫고 그 심정으로 뛰면 되지 않겠느냐?

할 수 있지?

나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해 줄 것이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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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을게. 널 믿을게.

내 너를 향한 사랑 참으로 크단다.

그러기에 내 마음 말하였던 것.

내게 인정받은 그 사랑,

네 생각으로 변질 되었으면 

돌이켜 느꼈던 심정 가지고 뛰면 된다. 

내 음성 없다 하여 신앙파선이 웬 말인 것이냐.

그러라고 내 너에게 다가가 말한 것이 아님을 

자신이 더 알지 않느냐.

기질 있고 마음 깊고 사랑도 심정도 

다 갖춘 너희니 두려워 말라. 

더 함께 한다.

안타깝고 애달파 내 너와 더 함께하니 

이젠 그 실천으로 뛰어보자.

이제 낙심하지 않을 것이지?

그래도

사탄 주관 받은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.

조금 더 조건 쌓고 나에게 다시 나와야 한다.

철저한 회개 조건으로 다시 기도하여 이젠 실천함으로 하

자.

- 나 너희의 희망 기쁨 소망 예수가 너에게 말한다. - 


